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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ubjective factors (figure recognition and stress) and objective factors 

(blood biochemical parameters) on body mass index by gender difference in Korean adults. This study analyzed 

3,343 subjects older than 20 years according to gender using the Six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base. Specifically, male subjects had higher body mass index than female subjects (p < 

.001) and were more frequent in the obese group.. Female subjects had higher stress and platelet score than male 

subjects (p < .001). Male subjects had significantly higher white blood cell counts (p < .001). The factor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obesity by gender difference was high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figure recognition (95% CI 

= 0.026~0.045, p < .001), stress (95% CI = 0.487~0.925, p = .015) and white blood count (95% CI = 1.232~1.392, 

p < .001) in females. These findings demonstrate a gender-specific difference in recognizing subjective factors and 

especially the objective factors of white blood cells and platelets affecting obesity. These results can be used for 

obesity education or fundamental data for establishing a nursing arrangement program for Korean adults. 

Key words: Obesity,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Blood indicator, Stress, 

Gender

요 약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자료(KNHANES Ⅵ-3)를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비만 관련 위험요인들을 확인

하고자 생리적 건강지표인 혈액검사와 스트레스를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대상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전체 

인구 중 성인(19세 이상) 이며 정상 체중과 비만에 해당하는 3,34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BMI 지수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p<.001), 특히 비만 그룹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의 경우 스트

레스가 남성에 비해 높아 성별의 차이를 보였으며(p<.001), 생리학적 지표인 혈액검사에서 여성은 혈소판(PLT) 수치

가 높고(p<.001) 남성의 경우 백혈구(WBC)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성별에 따른 비만의 관련 요

인으로는 체형에 대한 주관적 판단(95% CI=0.026~0.045, p<.001), 스트레스(95% CI=0.487~0.925, p=.015), 백혈구

(95% CI=1.232~1.392, p<.001)가 여성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주관적 체형 인식 및 

스트레스와 객관적 생리학적 지표가 체질량지수의 주요 변인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추후 비만 예방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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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비만은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체지방축적상태로 정

의되며 유전적, 건강 관련 습관, 및 심리적 요인 등 복합

적인 요소들에 의해 일어난다. 특히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에 따른 개인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른 식습관, 

신체활동 패턴 변화와 식품가공 과정의 변화는 심리적

인 요인과 더불어 비만 이환율에 영향을 미친다(Hou et 

al., 2008).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는 1980년부터 2014

년 사이에 두 배 이상이 증가하였고, 2014년 18세 이상 

성인의 39%가 과체중이고 13%가 비만으로 보고되었다

(WHO, 2014). 또한,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은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1998년 26%에서 2001년 29.2%

로 증가하여 최근 7년 동안 31~32% 수준으로 보고된다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18). 즉, 비만

은 대사성 질환과 암의 발병 위험 및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높이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및 

의료비 지출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는 비만의 심리적인 요인 중 하나이며, 현대

를 살아가고 있는 개인에게 피할 수 없는 요인이다. 스트

레스는 개인별 민감도에 따라 다르지만, 감정적인 고통을 

의미하며(Colman et al., 2014), 스트레스에 적절하지 못

한 방법으로 대처할 경우,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Deasy et al., 2014; Jang et al., 2018). 대한

민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

답한 대상자들의 분포는 2007년보다 2015년 14.4%의 증

가율을 보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스트레스는 식습

관, 식품의 기호도 및 영양소 섭취의 변화와 관련성을 보

이며, 성인에서 인지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패스트

푸드 및 고지방 함유 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rington et al., 2014). 단기적 스트레스는 식욕 부진과 

함께 체중감소로 나타나지만, 만성적 스트레스는 폭식과 

같은 부정적인 식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Gloria 

& Steinhardt, 2016; Lee et al., 2020; Mouchacca et al., 

2013; Wardle et al., 2011). 이러한 만성적 스트레스는 체

내 지방량, 복부비만, 체질량지수 등의 비만 지표에 영향

을 미쳐 비만의 위험성을 높인다(Colles et al., 2008; 

Jeong, 2021; Ozier et al., 2008; Raspopow et al., 2014).

기본혈액검사인 혈구산정검사(complete blood cell 

count, CBC)는 의사가 처방하는 가장 흔한 혈액검사 중 

하나이다(Jo et al., 2016). 특히, 체중에 따라 신장, 체질량

지수, 피하 지방 두께, 지방을 제외한 근육 등의 무게는 

헤모글로빈, 적혈구 용적, 총 철 결합 용량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체지방은 혈청 알부민 농도와 관련이 있고, 총콜레

스테롤 농도는 직접적으로 체중과 체지방과 관련하여 비

만과 관련성이 높아 역학조사의 중요한 임상평가 요인으

로 볼 수 있다(Eo & Shin, 2020). 비만과 헤모글로빈 수치 

사이의 연관성은 오랫동안 언급되어 왔으며(Koga et al., 

2007). 비만과 빈혈 (헤모글로빈 수치의 변화) 사이의 연관

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Cepeda-Lopez et al., 

2015; Winther et al., 2014). 또한, 면역 및 염증 질환의 반응

과 기전이 스트레스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스트레스는 

자연살해(natural killer, NK) 세포와 같은 생체 면역 수준을 

매개 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Nakata et al., 2010). 이에 

스트레스 및 면역 바이오 마커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Lee et al., 2010). 이러한 다

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질병이 없는 성인을 대

상으로 특히 과체중을 포함한 체질량지수에 따른 생화학

적 지표,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생활습관

병의 위험요인이 되므로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의 위험요인

인 비만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스트레스, 혈액 및 비만과

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현재 국내에서 스트레스 및 혈액 지표 등이 비만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는 미비하며 일부 진행된 

연구는 스트레스와 건강 관련 습관, 스트레스와 비만 개별

적인 연구가 단편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심리적 측면과 

객관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에 관한 종합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위

험요인들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한국인의 일반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신적인 

측면의 주관적 스트레스 정도와 객관적인 측면의 혈액 

지표 등이 비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2. 여러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주관적 인지 등의 요인을 

통제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 비만 위험요인

을 심리적인 측면과 아울러 혈액 지표에서 성별의 특

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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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 남녀 성인의 스트레스, WBC, RBC, 

PLT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원시 자료를 이차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성인남녀이며, 보건복지부, 질

병관리본부(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주관하여 시행한 ‘The Six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Ⅵ-3), 2015(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자

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의 표본 추출 틀은 표

본설계 시점에서 가용한 가장 최근 시점의 인구주택총조

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목표 모집단인 대한민

국에 거주하는 만 1세 이상 국민에 대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조사구는 192

개를 추출하였으며, 표본 조사구 내에서 양로원, 군대, 

교도소 등의 시설과 외국인 가구 등을 제외한 가구 중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20개 표본 가구를 선정하였다.

전체 대상자 수는 7,380명이며, 20세 미만 및 무응답자를 

제외한 성인 4,746명을 1차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BMI 

분류기준[1]에 따라 Underweight 193명, Normal 1,752명, 

Overweight 1,210명, obesity 1,591명으로 분류하였다.

2.3. 측정방법

2.3.1. 비만 

본연구에서 비만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측정된 

체중과 신장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MI; kg/m²)를 계

산하였다.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저체중

(underweight; 18.5kg/m²), 정상(normal; 18.5∼22.9kg/m²), 

과체중(overweight; 23∼24.9kg/m²), 비만(obese; ≥

25.0kg/m²)으로 분류하였으며(KorMedi, 2009), 비만에 

대한 BMI(over 95 percentile or over 25kg/m²) 지수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Koo et al., 2014). 

2.3.2. 스트레스

스트레스 수준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 조금 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로 조사하였다. 

2.3.3. 혈액검사

백혈구(White Blooe Cell) 측정은 Flow cytometry by 

using semiconductor laser 검사방법으로, 적혈구(Red 

Blood Cell)와 혈소판(Plates) 측정은 Hydrodynamic 

focusing DC detection 검사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시약

은 Stromatolyser-FB, Sulfolyser, Cellclean Control, 

e-Check (Low/normal/high)(Sysmex/Japan) 사용하였고, 

XN-9000(sysmex/Japan) 장비로 분석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program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가중치를 부여한 복합표본 설계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일

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남

녀 성인의 일반적 특성, 비만 관련 특성, 스트레스, 백혈구, 

혈소판의 차이는 복합표본 교차분석 및 일반 선형모형으로 

분석하였고, 남녀 성인의 비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하여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비만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수준 0.05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였으며, 변수별 

교차비(OR)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2.5. 연구윤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영양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근거한 정부지정통계(승인번호 제117002호)자료이며,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식별이 불가능한 고유번호로 

수집되어 대상자의 익명성 및 기밀성이 보장되었으며, 

대상자의 동의하에 각 연도별 연중 조사(연48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 관리청(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원시자료 공개 및 관리 규정

에 따라 받아 활용하였으며, 연구자는 D 대학교 생명윤

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심의면

제승인(1041493-E-2021-010) 절차를 거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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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남자 1,424명(42.6%), 여자 1,919명

(57.4%)으로 나타났다. 나이 분류에서, 남자는 50~59세

(21.2%), 60~69세(20.4%), 40~49세(17.7%)로 나타났

고, 여자는 50~59세(22.3%), 40~49세(19.4%), 60~69세

(17.5%)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나이 군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1.655, p=.040).

교육 수준에서, 남자는 대졸 이상(36.8%), 고졸(35.9%), 

초졸 이하(16.7%), 중졸(10.6%)로 나타났고, 여자는 대

졸 이상(31.2%), 고졸(31.0%), 초졸 이하(26.6%), 중졸

(11.2%)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교육 수준은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9.581, p<.001).

주관적 체형 인식에서, 남자는 비만(44.1%), 보통

(33.9%), 마른 편(22.0%)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비만

(45.7%), 보통(43.8%), 마른 편(10.4%)으로 나타나, 성

별에 따라 주관적 체형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χ2=91.824, p<.001).

BMI에서, 남자(24.82kg/m²)가 여자(23.84kg/m²)보다 

높고(t=7.442, p<.001), 비만(25>BMI)그룹에 남자(55.9%)

가 여자(41.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χ2=68.067, 

p<.001)(Table 1). 

3.2.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및 혈액지표

스트레스에서, 남자는 조금 느낀다(54.3%), 많이 느

낀다(20.5%), 거의 느끼지 않는다(20.2%), 대단히 많이 

느낀다(5.0%)로 나타났고, 여자는 조금 느낀다(56.6%), 

많이 느낀다(23.7%), 거의 느끼지 않는다(14.5%), 대단

히 많이 느낀다(5.3%)고 나타나, 여자의 스트레스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χ2=20.356, p<.001).

백혈구에서 남자(6.85 Thous/uL)가 여자(6.17 Thous/uL)보다 

높고(t=10.837, p<.001), 적혈구에서 남자(4.93 Mil/uL)가 

여자(6.17 Mil/uL)보다 높고(t=40.097, p<.001), 혈소판에서

는 남자(245.75 Thous/uL)가 여자(262.92 Thous/uL)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7.090, p<.001) (Table 2).

3.3. 성별에 따른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만 발생 확률은 남자는 1.075

배, 여자는 1.081배 증가하였다(남자: 95%CI=1.012~ 

1.143, p=.019 vs 여자: 95%CI=1.027~1.137, p=.003). 

Variables

Male 

mean±SD

N(%)

Female

mean±SD

N(%)

t/χ2

(p value) 

Age (years) 51.57±16.41 51.08±15.89
0.863

(0.388)

Age classification

20~29 years old 184(12.9) 207(10.8)

11.655

(0.040)

30~39 years old 185(13.0) 292(15.2)

40~49 years old 252(17.7) 373(19.4)

50~59 years old 302(21.2) 428(22.3)

60~69 years old 291(20.4) 335(17.5)

Over 70 years old 211(14.8) 283(14.8)

School grade

Elementary graduation or less 238(16.7) 510(26.6)

49.581

(<0.001)

Middle school graduation 151(10.6) 215(11.2)

High school graduation 511(35.9) 594(31.0)

University graduation or more 525(36.8) 599(31.2)

Subjective figure recognition

Skinny 313(22.0) 200(10.4)
91.824

(<0.001)
Normal 483(33.9) 841(43.8)

Obese 629(44.1) 877(45.7)

BMI(kg/m²) 24.82±3.65 23.84±3.80
7.442

(<0.001)

Normal weight (BMI=18.5∼22.9) 629(44.1) 1123(58.6) 68.067

(<0.001)Obese (BMI≥25.0) 796(55.9) 795(41.4)

Table 1. Gender differences in obesity related characteristics (N= 3,343)



성별에 따른 혈액 지표 및 스트레스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  49

나이 분류에서 비만 발생 확률은 20대에 비해 남자는 

40~49세는 16.208배(95%CI=1.216~216.028, p=.035), 

50~59세 9.231배(95%CI=1.281~66.511, p=.027), 60~69

세는 6.630배(95%CI=1.688~26.034, p=.007), 70세 이상

은 3.185배(95%CI=1.338~7.582, p=.009) 증가하였고, 

여자에서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에서 비만 발생 확률은 초졸 이하에 비해 

남자에서 중졸은 2.160배(95%CI=1.240~3.763, p=.007) 

증가하였고, 여자에서 중졸은 5.206배(95%CI=2.893~ 

9.366, p<.001), 고졸은 2.890배(95%CI=1.591~5.253, 

p<.0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체형 인식에서 비만 발생 확률은 마른 편에 

비해 남자에서 보통은 0.001배(95%CI=0.001~0.003, 

p<.001), 비만은 0.013배 (95%CI=0.007~0.022, p<.001) 

감소하였고, 여자에서 보통은 0.013배(95%CI=0.006~ 

0.025, p<.001), 비만은 0.034배(95%CI=0.026~0.045, 

p<.0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비만 발생 확률은 “대단히 많

이 느낀다”에 비해 남자에서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에서는 “조금 느낀다”인 경우 0.671배

(95%CI=0.487~0.925, p=.0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구에 따라 비만 발생 확률은 남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1.309배(95%CI=1.232~1.392, 

p<.001) 증가하였다. 혈소판에 따라 비만 발생확률은 

남자는 0.997배(95%CI=0.995~0.999, p=.002) 감소하였

고, 여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Variables

Male 

N(%)

mean±SD

Female 

N(%)

mean±SD

t/χ2

(p value) 

Stres

Feeling very much 71(5.0) 101(5.3)

20.356

(<0.001)

Many feel 292(20.5) 454(23.7)

Feel a little 774(54.3) 1085(56.6)

Does not feel much 288(20.2) 278(14.5)

WBC (Thous/uL) 6.85±1.88 6.17±1.73
10.837

(<0.001)

PLT (Thous/uL) 245.75±59.43 262.92±69.21
7.090

(<0.001)

Table 2. Gender differences in Stress, WBC, and PLT (N= 3,343)

Variable Category
Male Female

OR (95% CI) p value OR (95% CI ) p value

Age 1.075(1.012~1.143) 0.019 1.081(1.027~1.137) 0.003

Age classification

20’s (referent)

30~39 years old 7.964(0.327~193.895) 0.203 2.503(0.181~34.587) 0.493

40~49 years old 16.208(1.216~216.028) 0.035 3.354(0.416~27.011) 0.256

50~59 years old 9.231(1.281~66.511) 0.027 1.704(0.339~8.556) 0.518

60~69 years old 6.630(1.688~26.034) 0.007 1.669(0.532~5.235) 0.380

Over 70 3.185(1.338~7.582) 0.009 1.321(0.638~2.739) 0.454

School grade

Elementary

graduation or less (referent)

Middle school graduation 2.160(1.240~3.763) 0.007 5.206(2.893~9.366) <0.001

High school graduation 1.721(0.943~3.143) 0.077 2.890(1.591~5.253) <0.001

University graduation or more 1.279(0.814~2.010) 0.286 1.329(0.880~2.005) 0.176

Subjective figure recognition

Skinny (referent)

Normal 0.001(0.001~0.003) <0.001 0.013(0.006~0.025) <0.001

Obese 0.013(0.007~0.022) <0.001 0.034(0.026~0.045) <0.001

Stress 

Feeling very much(referent)

Many feel 0.947(0.543~1.651) 0.848 0.960(0.586~1.573) 0.872

Feel a little 1.080(0.765~1.525) 0.663 0.671(0.487~0.925) 0.015

Does not feel much 0.869(0.657~1.151) 0.327 0.843(0.640~1.109) 0.223

WBC (Thous/uL) 1.055(0.993~1.122) 0.085 1.309(1.232~1.392) <0.001

PLT (Thous/uL) 0.997(0.995~0.999) 0.002 1.000(0.999~1.002) 0.655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WBC= white blood cell; PLT= platelet

Table 3.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Obesity (N= 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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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한국성인을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를 중심으로 성별에 따라 주관적 체형 인식 및 스트레

스와 생리학적 혈액 지표가 체질량지수의 주요 변인임

을 관찰함으로써, 성인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증진에 관한 대안과 정책 마련에 성별의 차이를 고려

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1997

년부터 2007년까지 남녀 모두 비만 수준이 증가하였으

며 특히 몸무게와 BMI 모두에서 여성보다 남성에서 

증가 폭이 더 컸다(Bae et al., 2009). 본 연구에서도 비

만 수준을 나타내는 BMI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미

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신장과 체중, 허리둘레, 체

질량지수와 비만 이환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높았

다는 이전 연구와 유사함을 보였다(Doo, 2015). 남성에

서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유의미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체형 인식에서는 남성

보다 여성이 더 부정적 체형인지를 하고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자신의 체형을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성인들

은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성인들보다 주관적 건강 상태

를 나쁘게 평가하였다(Kwak et al., 2011). 그뿐만 아니

라 자신의 체형을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스트레스

를 유발할 수 있으며(Kang & Lee, 2021; Lee, 2006; Xie 

et al., 2011),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부정적 인지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체중조절 행위는 우울과 관련된다고 보

고하였다(Franko & Striegel-Moore, 2002). 비만과 주관

적 체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한 건강증진 행위 참

여 및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

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관적 스트레스 정도에 관해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이 남성보다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는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결과를 보인 

다른 연구들과 일치한다(Friberg et al., 2012; Schraml 

et al., 2011; Wiklund et al., 2012). 성별에 따른 호르몬

의 변화(Duchesne & Pruessner, 2013)와 감성을 인지하

는 특성 뇌 활성(Kogler et al., 2015) 차이에 의하여 본인

이 자각하는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정도가 여성이 남성

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Park, 2014)와는 상

반된 차이를 보여 성별 외의 연령에 의한 변수로 사료된

다. 혈액에 있어 남성이 유의하게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가 증가함을 보였으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장과 체중, 체질량지수 그리고 골격근 양과 

기초대사량이 증가할수록 적혈구 수, 혈색소, 적혈구 용

적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Jo et al., 2016)와 일치함을 보인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방향과 개발에 있어서 

기본적인 성별 차이를 인지하고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비만 관련 요인에 있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이 

1.075배 여성이 1.081배 증가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초 대사량 저하와 신체 구성 변화가 일어나며, 활동량

이나 운동량 감소 및 지방 산화 능력이 감소한다(Park, 

2014; Shin et al., 2020). 특히 나이 분류에 있어 남성의 

경우 40~49세에 16.208배로 가장 높고 여성의 경우 

50~59세에 높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 성별의 차이를 보

였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남자는 40대 비

만 유병률이 가장 높지만, 여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해서 유병률이 증가하고, 체질량 지수는 남녀 모두 

연령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

치한다(Yim et al., 2013). 성별에 따른 비만 치료 시, 여성

의 경우 폐경 전이 후보다 체중 감량에 의한 지질 수준 

및 식 행동 개선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Gibbs 

et al., 2012). 본 연구에서 나타난 50~59세는 여성에 있어 

폐경과 같은 신체적 변화 보이는 시기로 체력저하와 에

너지 소비의 감소, 에스트로겐의 생성 저하(Park et al., 

1997; Yim et al., 2013) 에 따른 체지방 및 복부 지방의 

축적 등의 신체적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School grade에서 본 연구결과 여성에서는 중졸은 5.206

배 고졸은 2.890배로 나타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중졸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경우 과체중과 비만의 위

험이 낮았고, 교육과 소득은 비만과 관련이 있는데 교육

이 소득보다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유

사함을 보였다(Hou et al., 2008).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은 더 건강한 생활방식을 따르기 쉬운 환경을 가지는 경

우가 많음으로 비만도가 낮은 편이고,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을 가진 사람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더 나은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Morris, 2007; Sede & Ehizele, 2014). 주관적 체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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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 모두에서 본인이 비만하다

고 인지할수록 비만 확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비만하다고 인지할수록 남성보다 훨씬 

더 비만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자신의 실제 체형

보다 비만하다고 인식되면 체중조절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체중감량 시도에 있어 정상 체중

에서 체형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군이 42.6%, 정상 체중

임에도 체형을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군이 91.5%로 체형 

불일치 군에서 더 많이 체중감량을 시도한다(Fan et al., 

2014)는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또한, 체형 불만

족이 총 열량 섭취의 감소를 유도함으로(Hong et al., 

2011; Park et al., 1997) 주관적 체형인식이 비만과 관계

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스트레스 수준에

서 남성은 연관성이 없으나 여성의 경우 주관적 스트레

스가 적을수록 비만 확률이 낮아져, 주관적 스트레스 정

도와 건강 관련 습관의 상호작용이 비만 위험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

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Doo, 2015; Kim & 

Bea, 2021). 혈액요인에 있어 백혈구 수치에 따른 비만 

발생확률은 남성은 연관성이 없으나 여성의 경우 1.309

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스트

레스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여성에서 백혈구 수치 또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는 결과(Lee, 2020; Morikawa et 

al., 2005)와 유사함을 보였다. 즉 스트레스가 면역에 관여

하며 여성이 더 스트레스에 민감하다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나타내 주관적인 인지가 객관적 수치와 일치함

을 보였다. 비만은 헤모글로빈과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킨

다(Al-Hashem, 2007; Micozzi et al., 1989; Tungtrongchitr 

et al., 2000). 적혈구의 경우 남성은 2.359배 여성인 경우 

1.620배 증가하여, 이는 직장인의 비만과 혈액 생화학적 

지표와의 상관성 연구에서 헤모글로빈과 총콜레스테롤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

향을 보였다(No & Jo, 2002). 본 연구에서 나타난 혈소판 

수치에 있어 여성에서는 연관이 없으나 남성에서 0.997

배 감소함을 보여, 이는 Kim 등(Kim et al., 2015)이 보고

한 고령 여성에게서 공복감 인지 수준과 비만 변인의 관

련성 연구에서 비만 여성에게서 혈소판 수치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여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성별에 따른 비만 

위험요인에 차이가 있으며, 심리적인 설문조사 결과와 

객관적인 생리학적 지표를 비교함으로써 성별의 차이

가 명확함을 관찰한 것에 의의가 있다. 즉, 대한민국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주관적 체형 인식 및 스

트레스와 객관적 혈액 생화학적 지표가 체질량지수의 

주요 변인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추후 비만 예방 교육 

및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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